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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인기작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흥행의 포문을 열었다. 시청자들을 완벽히 사로잡은 가운데 충
격의 두 번째 스페셜 매치 결과가 공개되었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은퇴한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과 함께 한 팀으로 모여 다시 한번 K리그 현역
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첫 공개와 동시에 ‘축덕’들을 중심으로 입소문 인기를 타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중꺾마’
예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화에서는 ‘FC슈팅스타’의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이청용, 구자철 등 거물급 선수 섭외에 직접 나서는 박지성부터 “지는 경기를 안
하잖아”라며 자신감을 보여준 최용수가 시청자들에게 웃음은 물론 감동까지 선사했다. 화가 치미는 순간에도 ‘깨어 있는 지도자’라
고 외치며 평정심을 찾는 최용수와 방송을 좀 알게 된 설기현의 ‘용기 감코 콤비’는 존경과 장난이 섞인 티키타카로 확실한 입덕 포
인트로 등극했다.

각기 다른 이유로 그라운드에 설 수 없었던 선수들의 조합도 앞으로의 기대를 높였다. ‘FC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출신으로 ‘대한민
국의 미래’로 불리던 1998년생 장결희와 팀의 최고참 98학번 현영민이 그라운드 안팎으로 선보일 ’98 케미’는 유쾌한 재미를 더했
다.



최용수, 김도균 두 사령탑의 명장 매치로 기대를 모은 K2리그 ‘서울이랜드FC’와의 경기는 은퇴한 프로 축구 선수의 현역 복귀가 얼
마나 어려운지 ‘FC슈팅스타’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냉정한 시간이었다. 첫 승리 후 부상 선수들이 속출했다. 주전 선수인 양동현
이 내전근, 강민수는 갈비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 것. 낭떠러지로 내몰린 ‘FC슈팅스타’이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가 오는 가운데 시작된 경기에서 ‘FC슈팅스타’는 전반전에 2골을 허용하며 쉽지 않은 경기 양상을 보였다. 상대방의 약점인 측면
수비의 스피드를 붕괴시키는 김도균 감독의 전략은 명중했다. 박기동은 추격골과 최용수 감독에게 헌정하는 광고판 세리머니로 팀
사기를 높였지만, 떨어진 체력으로 2골을 추가 허용하게 되자 최용수 감독은 히든카드 장결희를 교체 투입시킨다.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듯 장결희는 고요한의 롱패스를 날카로운 골로 연결해 ‘FC슈팅스타’의 승리를 향한 꺼지지 않은 불꽃을 지폈다.

악조건 속에 집념과 악바리 근성으로 버텨낸 선수들은 결국 6 대 3의 스코어로 첫 패배를 맞았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내일의 승리
를 기약했다. 신고식을 마친 장결희는 “앞으로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싶다”라며 의지를 불태웠고, 최용수 감독은 “좋은 팀을 상대로
3득점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큰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며 첫 패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두 번의 스페셜 매치를 통해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최종 담금질을 마친 ‘FC슈팅스타’는 이번 주 금요일 레전드리그 개막과 함께 진
짜 도전을 시작한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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